
수도권기상청
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 2022. 5. 12.(목) 15:00 배포 일시 2022. 5. 12.(목) 10:00

담당 부서 수도권기상청 책임자 과  장 윤기한 (031-8025-5010)

예보과 담당자 주무관 송지은 (031-8025-5013)

기후변화로 요동치는 여름 날씨,
수도권기상청 채비 서둘러

- 폭염 영향예보, 태풍 위험 상세정보 제공, 위험기상 특별기상 관측 -

□ 수도권기상청(청장 신동현)은 여름철 방재기간을 맞아 폭염·호우·태풍·

가뭄 등의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

주말(5월 15일)부터 본격적인 여름철 방재기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.

  ○ 최근 여름철 기상특성을 살펴보면 2018년 기록적인 폭염(서울 기준 39.6℃), 

2019년 잦은 태풍(7개), 2020년 긴 장마(54일 지속), 2021년 짧은 장마(17일 

지속)와 빈번한 소나기 등 날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.

【그림】 여름철 대비 분석 업무 수행 중인 수도권기상청 예보관(좌), 폭염 영향예보 포스터(우)



□ 수도권기상청은 돌발·집중호우 기간(5월 15일~10월 15일) 동안 최근

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·인천·

경기도 등 지자체와 한강홍수통제소·한강유역관리처 등 물관리 기관과 

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, 심도 있는 분석과 예보, 감시를 

통해 더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한다.

  ○ 특히, 여름철 빠르게 찾아오는 폭염 대비를 위해 폭염 영향예보를 발표

하여, 체감 온도에 따른 위험 수준과 분야별 상세 대응 요령을 제공한다. 

정보 전달이 취약한 야외 근로자와 농·어민 등에 효과적으로 정보가 

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도 강화하였다. 

  ○ 태풍 내습 시에는 특보 현황, 예상 진로, 위험 시점정보 등을 포함한

태풍 위험 상세정보를 1일 2회 제공한다.

  ○ 또한,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하여 호우·태풍 등 위험기상 현장의 특별

관측을 수행하여, 사전 감시와 예·특보 기상업무를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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